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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륵스키와 림스키 코르사코프
 

나    운   영

    무소륵스키(Modest Petrovich Mussorgsky,1839〜1881)와 림스키 코르사코프(Nikolai Rimsky-

Korsakov, 1844〜1908)는 소위  「러시아 5인조」의 주요 인물입니다. 본래 이  「러시아 5인조」는 19세기 후

반에 동구와 북구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국민주의운동으로서 그 본질은 낭만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서

구의 전통적인 음악의 영향에서 벗어난 각 민족의 음악 어법을 존중하고 강한 민족성을 구가하자는 움직임입

니다. 그러기 위하여 민요, 민속무곡의 요소를 사용하고 자기 나라 말에 의한 성악곡을 작곡하거나 자기 민족

의 전설, 고담, 역사, 자연, 생활을 소재로 한 가극 또는 표제음악 등을 작곡하는 것을 특색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주의의 선구자는 러시아의 글링카(Mikhail Ivanovich Glinka 1804~1857)이며  「러시아 5인조」는 발

라키레프(Mily Balakirev, 1837~1910)를 중심으로 하는 큐이(César Cui,1835~1918), 보로딘(Alexander 

Borodin,1833~1887), 무소륵스키, 림스키 코르사코프 등 다섯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라키레프는 본래 수학과 박물학을 전공했고, 큐이는 공과대학 교수, 포병 소위였으며, 보로딘은 약

학을 전공한 군의학교 교수였으며, 무소륵스키는 근위기병, 행정관사였고,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해군사관 후보

생이었으니 모두가 음악전문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음악원의 설립자요, 궁정 관현악단 지

휘자가 된 발라키레프를 중심으로 모여 본격적인 작곡 활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무소륵스키와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이들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작곡가였으며 그들의 작품은 매우 대조

적이었습니다. 즉 무소륵스키는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작품을 쓴 데 비하여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비 독창적이

고, 아카데믹한 수법에 의한 작품을 썼습니다. 전자는 예술가요, 피아노곡, 가극을 썼으며, 후자는 관현악곡, 가

극을 썼습니다. 또한 전자는 인상파 음악의 선구자로서 드뷔시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후자는 관현악법

의 대가, 원색적 관현악법의 창시자로서 라벨, 스트라빈스키, 프로코피에프, 레스피기 등 세계적인 작곡가를 길

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한때 한 방에서 공동생활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무소륵스키는 행정관사

로서 박봉에 허덕이었으며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해군성을 그만두고 고정수입도 없이 다만 음악원의 작곡 교수

의 박봉만 가지고 견디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테이블 하나와 피아노 한 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방해됨이 

없이 공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즉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무소륵스키가 피아노를 사용하는 동안 림스키 코르사

코프는 사보寫譜를 하거나 관현악 편곡을 했고, 점심시간 이후에 무소륵스키가 직장에 나가면 림스키 코르사코

프가 피아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형편을 보아 서로 양보했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서로 대조적인 작곡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소륵스키는 술을 좋아했고 나중에는 아편중독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림스키 코르사

코프는 그의 작품인 가극 <보리스 고두노프>, <호반치나>와 교향시 <민둥산의 하룻밤> 등의 관현악 편곡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편곡이 다소 원곡을 손상시킨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의 공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

을 것입니다.

   실로 무소륵스키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공동생활은 역사에 빛나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

다.

 < 1962. 12. 새교실 >


